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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플라스틱 제품 사용법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조사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용기·포장 등

으로부터 분해되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플라

스틱 제품 사용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방출 감소 

방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미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풍화·마모 과정을 통해 

5mm 이하로 미세화된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식염, 수산물, 맥주뿐만 

아니라 생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. 최근에는 티백, 유아젖병 등에

서도 엄청난 숫자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

있다. 

○ 현재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

법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뿐이다. 전 세계 각국에서도 

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.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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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나라 또한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였고 색소가 

들어간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

이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시행중이다. 

○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 포장에 플라스틱 재질이 계속 사용되고 있

고, 우리는 여기에서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섭취하고 있

는 실정이다. 이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금·후추 그라

인더, 티백, 생수병 등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

플라스틱 방출 정도를 사용법에 따라 비교해보고 어떻게 사용하

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

고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이끌어 내고자 

한다.

○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여부는 아직

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으나, 안심하고 계속 플라스틱을 사

용하기에는 그에 따른 위험도가 크고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

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”이라며, “실생활에서 조금만 노력한다

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.”고 

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(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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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 >


